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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보호자동승규정 삭제 환영

 [성명서]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보호자 동승규정 삭제를 

환영한다. 이제 3시간이나 되는 장콜 대기시간 줄여 장애인이동권 

완전 보장하라!!

 
지난 8월 22일 전라북도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개정을 개정해 특별교통수단 탑
승시 보호자동승 규정을 삭제(별표 5)했다. 

 작년 5월 특별교통수단에서 하차 중에 일어난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원인을 
보호자 동승을 하지 않아서라는 일부 의견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잘못된 인식임을 관계기관에 알려왔고,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16조(보호자동승)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별교통수단 탑승시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는 사례가 서울에서도 있었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혼자서 특별교통수단 
탑승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설공단이 보호자 동반탑승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에 대해 행정편의적인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2023카합21154)

 특별교통수단 이용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지 않고 있
는데 경기, 전북, 전남 등은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던 터였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잘못을 바로 잡은 것에 환영한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라북도 장애인들은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해도 4시간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동권 보장이 안되니 아플 때 치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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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받는 것도 어렵다. 이동권은 이렇게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중의 기본권인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운전원 2.5명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라북도에 수차례 설득해왔다. 하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이 없
다였다. 

 비장애인 시민들을 위한다는 예산은 투자이지만, 장애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한 예
산은 시혜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몸으로 이 세상을 살고 몸은 
퇴화하고 죽는다. 그래서 아프거나 불구의 몸의 차이를 가진 존재들을 위해 쓸 예
산이 없다고 하는 관점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년엔 장애인들이 장콜을 타기 위해 3시간을 기다리지 않길 바란다. 우린 이
를 위해 올해 하반기 강고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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